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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 사회에서 “바링허우”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대중의 주목을 받아왔다. 

1970년대 개혁개방 이후 ‘1가구 1자녀’라는 산아제한 정책의 첫 번째 세대로 

태어난 그들은 집안의 유일한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써 “샤오

황띠”(小皇帝), “샤오궁주”(小公主)라는 별명으로 불렸다(风笑天, 2004). 그리

고 고등교육 확대 정책에 의해 “바링허우”는 문혁 등 개혁개방이전 부모세대가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대학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1) 또한 언론

  * 제1저자. 延世大學校 社會學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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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바링허우”에 대해 “무너진 세대”, “엄마 품에서 자란 세대” 라는 수식어

를 붙이면서, 지나친 자신감과 자기중심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방지고 

책임감이 없다고 비난하였다(李春玲, 2013: 83). 

중국 개혁개방 이후 태어난 “바링허우”는 “철밥통(鐵飯碗)”이라는 평생직장 

제도와 사회주의 복지가 사라진 중국의 사회 변화 속에서 홀로 경쟁해야 하는 

운명을 부여 받은 시장화 1세대라고 할 수 있다. 세대적으로 “바링허우”들은 

해외에 개방된 사회 환경에서 성장하여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본주의 정

신의 경쟁과 이익 추구의 행위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魏水英, 2009:26). 

대부분 외동자녀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성장하며, 온라인 교류 수단의 급속

한 발전은 “바링허우”들이 자신의 요구와 주장을 더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

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 환경은 “바링허우”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어, 그들을 

근대 중국 사회주의 역사의 독특한 새로운 세대로 특징짓는다. 

한편 지역적으로 “동북현상”(東北現象)은 중국에서 핵심적인 중공업단지였

던 동북지역이 개혁 개방 이후 발전이 지체되면서 경제적 지위가 급속히 하락

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불평등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동북지역에서 만연한 실업은 가장 대표적인 동북현상의 특징이다(원

재연, 2006: 62). 1979년부터 시작된 중국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은 동북지역

을 발전 정체 상태로 만들었다. 대규모 국유기업의 경영 적자와 실업은 동북 

현상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의 사회이자 국가 주

도의 중공업사회였던 동북지역이 현대적인 공업과 정보사회로 구조 이행할 때 

겪게 되는 모순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인류학자 조문영(2012)은 개혁 

개방 이후 “동북인”이 느끼는 심리적 좌절감에 주목하였다. 조문영은 중국 건

국(1949년) 이후 동북이 겪은 흥망의 지역사(地域史)가 사회주의 노동자 계급

 1) 중국 인구 조사(中國人口普查)에 따르면, 1990년 제 4차 인구 조사 당시 전국 범위 내 교

육 수준은 대학교 이상 학력자가 1422만 명이었다. 2010년 제 6차 인구 조사는 고등 교

육을 받은 인구가 8930만 명에 달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를 통해 “바링허우” 세

대가 “치링허우” 세대를 대표로 한 기성세대보다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동북지역출신 바링허우세대에 대한 사례연구  317

의 흥망사와 맞닿아 있다고 하면서, 동북지역은 노동계급의 지역적 표상이라 

주장하였다. 국유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시행되면서 노동

자 계급이 ‘국가의 주인’에서 ‘시장경제의 낙오자’로 추락했을 때, ‘동북’과 ‘동북

인’(東北人) 역시 자연스럽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티엔

이펑(田毅鹏, 2005)의 지역성에 대한 연구는 동북지역에서 공업단지가 건설

되면서 단위제가 구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는 이를 통해 동북지역의 사회

적 특성을 “전형적 단위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북지역은 

대형 국유기업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 자원을 독점하였고, 개

혁개방 정책 이전에 동북지역 사람들이 단위제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경험이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지역은 시장개혁

의 측면에서 낙후된 저발전 사회인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동북지역의 도시 선양(瀋阳)과 잉커우(營口)의 “바링허우”

를 주목하면서 새로운 세대연구와 지역연구의 결합을 시도하여 신세대가 가지

고 있는 특성을 질적연구로 접근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단위제, 소농의식, 폐쇄성 등의 이미지로 구성되는 개혁개방이전의 중

국이 노동시장, 경쟁의식, 개방사회 등의 이미지로 구성되는 시장화 된 중국과 

교차하는 시대적 특징이 지역적으로 발현되는 방식에 있다. 사회주의 정신이 

강조하는 안정성과 자본주의 정신이 강조하는 모험성의 충돌은 동북지역 “바

링허우” 세대의 현실인식과 그들의 행위 지향성에 반영되며, 이 논문은 미시적

인 수준에서 개별 바링허우들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충돌을 어떻게 언술하였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바링허우”는 2001년 작가 꽁샤오빙(恭小兵)이 젊은 작가들을 지칭하기 위



318  ≪中國學論叢≫ 第49輯

해 만든 용어로서, 온라인 칼럼에서 시작되어 다른 영역으로 전파되었다. 현재 

“바링허우”는 1980년-1989년 사이에 출생한 신세대 중국인을 지칭하는 용어

로 사용된다. 중국 인구 조사(2010)는 1980년대에 태어난 인구수를 2.2억 명

으로 추정한다. 1979년 개혁개방과 동시에 시행된 산아제한 정책과 지난 35

년 간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온라인 매체를 통한 외래문화의 수입은 “바

링허우”의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 이후 태어난 도시 신생아 중 외동자녀의 비율은 남녀 관계없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두 가구 당 한 가구의 자녀가 독자(獨子)인 것으

로, 이전시대와 비교하여 상당히 큰 변화로 부모들은 자녀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펑샤오텐(风笑天, 2004)은 이러한 “바링허우”의 특징

을 사회적 배경의 변화와 결합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개혁개방과 산아제한 정

책이라는 사회적 환경에서 태어난 외동자녀의 독특한 성격을 중국 사회발전과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동북지역이라는 ‘지역성,’ 즉 지역 사회의 가치관은 “바

링허우”에게 사회주의적인 공동체적 의식을 주입하고, 중국 사회의 개방개혁

정책과 바링허우의 ‘세대성’은 새로운 경쟁의식과 개인주의 의식을 고양시키게 

되는 것이다.

<표 1> “바링허우” 세대와 기성 세대 비교

“기성세대”

(1970년대⋅
그 이전 출생)

“바링허우”

(1980년대 출생)

국제사회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

중국사회 문화혁명 개혁개방

문화
공동체의식, 

권위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경제
공유제

계획경제

자립화, 경쟁제도 

소비지향

출처: 风笑天. 2004. ≪中国独生子女: 从“小皇帝”到“新公民”≫

세계 환경과 중국내 사회 배경의 차이는 각 세대 간 뚜렷한 성격 차이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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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 1970년대, 혹은 그보다 이전에 출생한 세대가 산업화와 문화대혁명(文

化大革命)을 겪은 이후 권위주의와 공동체의식의 영향 하에서 단위제를 선호

한다고 한다면, “바링허우” 세대는 정보화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자유주의와 개

인주의 정신을 배우게 되고 경쟁의식을 갖게 되는, 개혁개방 시기의 대표세대

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세대들이 개혁개방 이전에 출생하여 계획경제와 단위제

를 경험하였지만, “바링허우”는 개혁개방이후 시장체제에서 태어나 현재는 노

동시장에 진출한 세대이다. 그 이후 출생한 “죠링허우” 세대가 대부분 아직 교

육과정에 있는데 비하여, 바링허우 세대는 시장적인 상황을 직접 경험한 세대

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중국내 바링허우 연구를 살펴보면, 류위펑(刘玉峰, 2007)은 환경적 요소에 

주목하여 “바링허우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가 보기에 “바링허우”가 살고 있는 

세계는 기성세대의 세계와 다르다. 1980년대부터 세계 환경은 양극화에서 다

극화로 이행되고 중국내환경은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되기 

시작했다. 폐쇄적이었던 중국 사회는 개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가치관은 서구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젊은 세대가 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리는 집단으로서, 이들의 인식은 기성세대의 것과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가오종쥐엔(高中建, 2011)은 이행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 격변 시기가 

“바링허우”의 가치 관념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각각 검토하였

다. 그는 “바링허우”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 독립의식, 자유의식과 개인주의

의 발전이 “바링허우” 세대의 긍정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실용주의와 

공리주의의 강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부정적인 특징으로 보았다.

서구 학자들은 “바링허우”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에 대해 관심을 보

인다. 스타낫(Stanat, 2005)은 대부분의 “바링허우”들은 더 개방적이고 반항

의식이 강하며, 개인 중심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바링허우”에게 강한 독

립의식과 소비지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무어(Moore, 2005: 357)는 중

국의 “바링허우” 세대가 미국의 “밀레니엄세대”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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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바링허우” 세대가 자기만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욕망이 강하며 독립

의식, 경쟁의식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이 세대를 “쿨 세대”(Generation Ku

(酷, cool))라 칭하였다.

“바링허우”에 관한 선행 연구는 중국의 지역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이

기도 하다. 리위펑(李伟峰, 2007)은 농촌지역 “바링허우” 집단은 주류 사회에 

의해 외면당해왔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농촌 지역 참여관찰을 통해 정부와 사

회는 농촌 지역 “바링허우”에게 더 좋은 성장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바링허우”

들은 보다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바링허우” 연구에 관한 대표적인 국내 학자로는 이응철(2011)과 조문

영(2012)을 들 수 있다. 이응철과 조문영은 각각 상하이(上海)와 하얼빈(哈尔

滨)의 “바링허우”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응철은 “바링허우”의 소비

행위 형태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중국에서 가장 개방적인 도시인 상하이를 연

구 지역으로 선택하고, 연구 대상을 도시 중산층 화이트칼라로 한정하였다. 이

응철의 논문에서 소비행위를 통해 표현된 상하이 “바링허우”의 특징은 그들이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지향성, 자유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욕구를 가졌다

는 것이다.

조문영은 중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빈부격차 현상에 집중하여 개

혁개방 정책이 가져다 준 물질적 풍요가 모두에게 분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였다. 조문영은 개혁 개방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하얼빈을 연구 지역으로 

선택하여 그 중 저소득층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취직’과 ‘주택

구입’이라는 두 가지 화두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조문영은 바링허우들이 가지고 있는 속물성을 발견했고 실용적인 이득을 추구

하는 속물성의 역사적 근원과 문화적 의미를 밝혔다. 조문영이 발견한 “바링허

우”의 특징은 그들이 자유보다 안정된 삶을 갈망하고, 부모세대가 처한 계획경

제 시기를 그리워하고 부러워한다는 점이다. 빈곤 ２세대인 농민, 노동자 계급

의 자녀들이 불평등이 심화된 현실 앞에서 보여주는 무력감은 실용적인 속물

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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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을 개혁개방 이후 고등교육 기회 확대의 혜택을 받

은 중국 동북지역의 “바링허우”로 한정하였고, 그 중 료녕성 선양과 잉코우 두 

도시지역에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바링허우”는 성장 과정에서 산아제한 

정책,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시장화에 따른 경제 발전, 외국 문화 수입 등 사

회적 변화로부터 수혜를 입은 시장화 1세대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심층면접 

대상들은 이러한 바링허우 세대의 특징을 잘 반영한 도시지역의 고학력 바링

허우들로 삼았다.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표 2> 연구 참여자 목록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학업 경력 직장 경력

A
남

27세

선양(瀋阳) 출신

다롄(大连) 모 대학교 

화학전공 학사 졸업

미국 모 대학교 화학전공 

석⋅박사과정

유학생

B
남

26세

선양 출신

선양 모 대학교 한국어전공 

학사 졸업

선양 고궁 경찰서

베이징(北京) 모 대학교 

도서정보전공 대학원 입학

C
남

28세

선양 출신

다롄 모 대학교 

해사(海事)전공 학사 졸업

모 국제 무역회사 선원

D
여

27세

선양 출신

선양 모 대학교 한국어전공 

학사 졸업

한국 모 대학교 경영학전공 

석사과정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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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학업 경력 직장 경력

E
남

28세

잉커우(营口) 출신

랴오양(遼阳) 모 전문대학 

졸업

잉커우에서 창업

광저우(廣州)에서 창업

F
여

26세

잉커우 출신

선양 모 대학교 인적 자원 

관리 전공 학사 졸업

선양 모 민영 보험 회사

모 국유 은행 잉커우 지점

G
여

26세

선양 출신

상하이 모 대학교 금융전공 

학사 졸업

모 외자 은행 상하이 지점

H
여

28세

선양 출신

선양 모 대학교 한국어전공 

학사 졸업

선양주재 한국 영사관

구매 대리

I
남

26세

허난성(河南省) 출신

다롄 모 대학교

학사 졸업

선양 자영업자

J
여

27세

선양 출신

선양 모 대학교 회계전공 

학사 졸업

호주 모 대학교

회계전공 석사 졸업

친척이 운영하는 호주 모 회사 

팀장

K
여

26세

선양 출신

선양 모 대학교 영어전공 

학사 졸업

푸순(抚顺) 모 전문대학 영어 

강사

L
여

28세

선양 출신

선양 모 대학교 항공 서비스 

전공 학사 졸업

마카오 모 외자 항공 회사

중국 모 국유 항공 회사

M
여

27세

선양 출신

선양 모 대학교 한국어전공 

학사 졸업

선양 모 한국 기업

민영 기업 무담보 소액 대출 

대리

N
여

30세

잉커우 출신

선양 모 대학교 동식물 검역 

전공 학사 졸업

베이징에서 일하다가 잉커우 

모 경찰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공무원 시험 꾸준히 

준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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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료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중국 료녕성 소재

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도시 “바링허우”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을 통하여 획득되었다. 연구 참여자 중 남성이 9명, 여성이 11명이었으며, 지

역별로는 료녕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에 속하는 선양(瀋阳)시 출신이 14명으로 

주된 연구대상이며, 중소도시에 속하는 잉커우(營口)시 출신이 6명으로 보충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바링호우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동

북지역 중 료녕성의 20명의 심층면접으로 그들의 상황과 위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례연구를 지향한다. 이를 통해 기존연구들이나 언론에서 제시하는 바

링호우 세대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를 극복하여 그들의 다양한 성격을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제1저자가 연구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동북지역 출신의 “바링허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학업 경력 직장 경력

O
남

28세

잉커우 출신

지린 모 대학교 컴퓨터 기술 

전공 학사 졸업

상하이에서 자유직업

P
남

26세

선양 출신

선양 모 대학교

전기전력 전공 학사 졸업

신민(新民) 현(县) 전자전력 

관리국

Q
남

26세

잉커우 출신

선양 모 대학교 한국어전공 

학사 졸업

베이징 모 외자기업

R
여

30세

선양 출신

선양 모 대학교 국제관계 

전공 학사 졸업

선양 모 국유 백화점 행정직

S
남

26세

잉커우 출신

선양 모 대학교에서 

건축전공 학사 졸업하고 

대학원 입학

석사 과정

T
여

31세

선양 출신

선양 모 대학교

회계전공 학사 졸업

모 자영 보험 회사

선양 퇴임 간부 관리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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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세대라는 점은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제1저자는 질적연

구방법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당사자 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대상인 

동북출신의 바링허우 세대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심층면접을 통한 1차자료를 확보하였다. 제1저자는 연구대상과의 삶의 경험

을 공유함으로써 이들의 실재적인 삶의 상황, 그 자연스러운 일상에 대해 용이

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동일시할 수 있으며 감정이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본 논문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교신저자 역시 2000년부터 중

국 동북지역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왔으며, 논문작성에서 글쓰기와 분석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저자들은 심층면접 중간중간마다 매주 모임을 하며 자료

를 정리, 분석,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모임을 통하여 심층면접의 방향, 

추가할 질문, 참고문헌 보충 등을 의논하였으며, 본 논문의 글쓰기는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양적인 지표로 환원하기 어려운 바링허우 세대의 체험을 이

해하고자 하여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한된 자료로서 바링허우에 대

한 지나친 일반화를 경계하며 그들이 가진 다차원적인 특징들을 사례를 중심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을 마친 후 추가적인 질문이 생길 경우, 전자 

우편이나 중국의 인터넷 메신저(qq)를 통해 간접적인 대면 방식의 보충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량은 면담 녹음 파일 약 150분, 필기 기록 

87장이다. 본 논문은 심층면접과 더불어 중국의 언론 매체, 국가 통계 등 다양

한 2차 자료들을 보충자료로 사용하였다.

심층면접 참가는 철저히 본인의 동의 아래에 이루어졌으며, 면접의 내용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는 이해를 구하였다. 연구에서 사생활 

관련 정보의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알파벳순으로 부여하였고 관련된 기업이나 학교 등의 명칭도 모두 익

명으로 처리하였다. 심층면접에 기반한 연구결과 분석은 다음 장에서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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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현실인식과 지향성

심층면접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양, 잉코우 지역 “바링허우” 

사례의 경우 대부분 불확실한 시대상황에 대한 소외감과 무력감을 토로하며, 

이는 그들의 언술 속에서 “동북”이라는 지역성과 연관되어 이야기 되었다. 이

러한 점에서 심층면접은 단순히 미시적이고 주관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배태되어 있는 사회성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이희영, 

2005; Burawoy, 2009).

본 논문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특징들은 흔히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바

링호우는 “샤오황띠”라는 새로운 특권세대라는 것과 구별된다. 그들의 현실인

식에서 불안감, 소외감, 그리고 무력감이 드러났으며 더불어 그들의 행위에 있

어서는 전통지향성과 안전지향성이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도 진행이전에는 

바링호우가 시장화/현대화/세계화 1세대이기에 개인주의적이고 도전지향적

일 수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하였으나, 이것이 단면적인 선입견이고 과도한 일

반화 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바링허우”

의 성격에 대한 다면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들을 단순히 개인주의적이고, 

시장지향적이라고 이해하는 기존 통념들이 다분히 일면적이라는 한계를 가지

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4.1 불확실성: 소외감과 무력감

“다들 우리 “바링허우”보고 행운의 세대라고 불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

아요. 개혁 개방 시대에서 성장한 것은 별로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구세대와 신세대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H, 여, 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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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통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서구적인 것도 

아니고. 국가든 개인이든 적절한 위치를 찾기가 어렵죠.” (P, 남, 26세)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다 왔는데, 그 때부터 공무원 직업을 포기할까 하

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녔을 때 “열등생”

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기 회사를 운영하거나 

남방에서 장사로 돈을 벌고 있어요.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슬픈 감정이 들었어

요. 학교에서는 내가 우수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돈 번 친구를 부러워만 하는 신세

네요. 순간 내가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P, 남, 26세)

심층면접 과정에서 대부분의 바링허우들은 개혁개방이후 상대적으로 소외

된 동북지역의 저발전과 국유기업의 개혁 등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심각

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토로하였다. 개혁개방이후 시장화 1세대이지만, 그 혜

택을 얻기보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동북지역 “바

링허우”들은 불확실한 방황과 혼란을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는 황제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바링허우”들은 아주 부잣집 출신인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집의 노예”에요. 심지

어 “집의 노예”가 될 자격도 없어요. “바링허우”가 “베이상광”에서 정착하려면 온 가

족이 몇 십 년 동안 빚을 지고 살아야 돼요. 작은 도시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돈을 벌 수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임대할 수밖에 없어요. “베이상광”에서 결혼도 

못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되죠.”(O, 남, 28세)

O의 면접 사례에서 보여 지듯이, 그는 “바링허우”가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적 

풍요의 수혜자라는 것을 부정한다. 수혜자가 된 바링허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그들 또한 동북지역이 아닌 베이상광 지역에 있다는 것이다. 베이상광에 

진출한 동북지역의 “바링허우”들 역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보다는 오히려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상대적으로 저발전 된 동북

지역을 떠나 보다 발전된 대도시인 베이상광에서 도전과 성장을 추구하였지

만, 그곳에서 조차 차별과 편견을 받는 현실에서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

성을 느끼고 방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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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에 비해 높아진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유학 혹은 대학원 진학조

차 안정된 직장과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바링허우”들 대부분에게 

고등교육은 이미 대중화되어 있다. 중국 교육처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인의 해외 유학 인원은 41만 명, 2013년에는 49만 명으로, 증가율이 

20%에 달했다. 한국에서 유학중인 연구 참여자 D(여, 27세)는 자기의 유학 

경력이 과거만큼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말한다. 

“지금은 해외 유학생이 너무 흔해요. 중국 노동시장의 수요와 맞지 않아요. 몇 

년 전만해도 해외유학을 갔다 오면 “하이꾸이”(海归, 해외 귀국파)라고 다들 부러

워했는데 이제는 “하이따이”(海待, 해외 유학하고 취직을 못한 채 마냥 기다린다)

라고 비웃잖아요.”(D, 여, 27세)

유학과 대학원 열풍은 더 이상 “바링허우” 내 소수 엘리트만의 일이 아니다. 

“바링허우”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학에 가자”는 목표로 달려왔지만, 

이제는 대학 졸업이 자연스럽게 높은 사회적 엘리트 지위를 보장하던 시절과 

상황이 다르다. 

“이제는 대학원 졸업이라고 해도 국가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

즘은 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대요. 저는 대학원이 올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 그냥 가고 있어요. 더 나은 길이 없어서요. 아마 3년 뒤에 나와

서도 좋은 일을 못 찾을 것 같아요. 고등 교육이 대중화 되어가는 오늘날, 대학생

을 더 이상 “톈즈쟈오쯔”(天之驕子, 하나님의 아들, 엘리트)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

어요.”(S, 남, 26세)

S와의 심층면접에서 드러나듯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바링허우”들은 

스스로를 평범한 라오바씽(老百姓)이 아니라 엘리트집단이라고 여겼는데, 막

상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후에는 본인이 사회의 하위계층이나 중하

위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링허우”들은 개혁개방이후 출행하여 자본주의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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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익숙하다고 여겨지는 집단이다. 하지만 이전 시대에는 고등교육의 상징

이었던 대학교와 유학 코스로는 현재 더 이상 사회 엘리트 지위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의 기대대로라면 “바링허우”들이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 그리고 가장 잠재 가능성이 풍부한 집단이 되어야 하는데, 심층면

접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런 실마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만연된 “졸업은 실업의 

상징이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바링허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며, 성취감 또

한 느끼기 어려운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인간관계

에서 느껴지는 물질지상주의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피할 수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기차역에서 하룻밤을 잔 것처럼 힘들어요. “내 삶이 농민

공의 삶보다 더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붐비는 지하철에서 빈자리를 

위해 싸우는 소위 “화이트칼라”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인간존엄성

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Q, 남, 26세) 

Q의 심층면접 사례는 개혁개방시기에 바링허우가 경제적인 풍요를 즐기기 

보다는, 초보 경력자로서 느끼는 “하위 계층”이나 “중하위 계층”에 속한 열등감

과 소외감을 보여준다. 

“우리는 빈곤과 풍요의 맛을 모두 맛보았어요. 다들 우리가 특별한 세대라고 불

렀지만, (저는) 제일 평범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가 다양하게 살아야 하

지만 모두의 가치관이 똑같아요. 주택, 자동차, 금전, 이 세 가지만 성공을 판단하

는 유일한 표준이 되었네요.”(D, 여, 27세)

개혁 개방은 “바링허우”들을 안정된 단위체제에서 체제 밖 시장으로 이동시

켰다. 이에 시장 경제 체제에 있는 “바링허우”들은 중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경쟁적인 자본주의체제에 직면하게 된다. 대부분의 심층면접 대상 연구 참여

자들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취업에 대해 자신감 부족을 호소하였다. 현재 

21세기 중국에서는 자본주의적인 물질적인 성공이 가치판단의 표준으로 부상

된 까닭에 자본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바링허우”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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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역시 매우 낮게 평가한다. “미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님 생각 말고 내 생각은 잘 모르겠다.” 등, 심층면접을 

통해서 “바링허우”가 흔히 쓰는 표현은 “모르겠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동북지역 “바링허우”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소외감, 무력감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겠다. 

4.2 지역성: 베이상광(北上廣)과의 구별

“바링허우”로서 얻을 수 있었던 고등 교육의 기회의 확대와 글로벌화의 열풍

으로 인해 동북지역의 “바링허우”들은 교육을 위해서 혹은 취직을 위해서 고향

을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바링허우”들은 동북지역 안에서 ‘당

연하게’ 여겼던 집단주의적 공동체 의식이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외부 세계’를 

경험한다. 이러한 새로운 ‘외부 세계’에서의 경험은 고향인 동북지역에서 느꼈

던 경험과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바링허우”의 지역적 특징을 되새기는 기

회가 된다.

본 논문의 연구자들이 심층면접 대상자들에게 “동북 사회 혹은 동북인의 특

징”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참여자들은 주로 타 지역과 구별되는 ‘차이’를 통해 

동북 사회를 설명하였다. 그들은 “동북 사람은 ~~한데, 타지사람은 ~~하

다.”식의 어법을 구사하였다. 

“동북인은 철밥통을 좋아해요. 튼튼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광

둥 사람들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요.”(E, 남, 28세)

“선양은 “베이상광” 보다 현대적이지 못하지만. 보금자리처럼 느껴져요.” (T, 여, 

31세)

공통적으로 동북지역의 “바링허우”들에게 동북지역은 “인정(人情)이 있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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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 매우 인간적인 공간인 반면 “베이상광” (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지역은 

“차갑고 냉정한 공간”으로 묘사된다. “바링허우”는 고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귀

속감과 타지에 가서 느끼는 소외감을 비교하면서 지역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묘사한다. 

“남방 사람은 셈을 잘 해요. 남방 사람들이 항상 동북인을 보면 (착해서) 바보라

고들 해요.”(O, 남, 28세)

“상하이 사람들은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세계 경제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외지

에서 온 사람과 만날 때 인사하기 전부터 지역적 편견을 갖고 있어요. 많이 차가워

요.”(G, 여, 26세)

“베이징의 번화가는 사람을 도취하게 만들고,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여기서는 

집(房子, 물리적인 의미의 ‘집’)을 살 수 있더라도 가정(家)이 아니에요. 가정(家)

에서만 안심할 수 있어요.”(Q, 남, 26세)

연구 참여자 Q가 말하는 ‘집’이란 단순한 물질성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성

이 있는 공간으로써의 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베이징에서는 물리적 

공간으로써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본인의 가족이 없는 까닭에 결

코 ‘가정’이라 할 수 없다. Q는 현재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대학교 후배와 함께 

방 한 칸을 임대하고 있는데, 퇴근 후에 후배에게 “사는 곳으로 돌아가자”나 

그냥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냥 사는 곳이지, 결코 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매일 생활하고 있지만 

매일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등 Q가 집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매우 복잡

하다. 베이징은 비록 7년 동안 살아 왔던 지역이지만 결코 자신의 ‘집’이 될 

수 없으며 ‘집’이란 곳은 1년에 춘절 때 한 번만 돌아가고 5일밖에 머물 수 없

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G는 또한 음식 비유를 통해 동북지역의 특징을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베이징 요리는 “제왕(帝王)”의 느낌이 있고 광둥 요리는 “상인(商贾)”의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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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 동북 요리는 “백성(百姓)이 매일 먹는 향토적인” 느낌이 있다고 한

다. 상하이에서도 동북식당이 생겼지만 도시환경이 다르니까 동북음식이라도 

고향과 같은 느낌을 맛볼 수 없다고 한다. “베이상광”은 이런 점에서 고향, 가

정이 결여된, 경쟁적이며 외롭고 힘든 공간으로 묘사된다. 

심층면접을 분석한 결과 “바링허우”들은 “베이상광”을 언급할 때, 자본과 관

련된 이미지들은 주로 “베이상광”에, 자본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들은 주로 동

북지역에 연관시킨다. 이는 동북 “바링허우”에게 있어서 지역의 경제적 발전 

수준이 지역의 위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건국 초기의 

상대적인 경제적 번영과 현재의 저발전이라는 상황 때문에 동북지역 “바링허

우”들은 현재의 고향을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이라고 인식한다.

“２년 동안 베이퍄오족(北漂族, 꿈을 실현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몰려드는 중국의 

지방 청년)으로 생활을 하면서 억울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평소 ６시에 퇴근하는

데 붐비는 지하철에서 있다 보면 １시간이 훌쩍 가고 ８시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

올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이미 저녁 먹고 산책을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네에

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억울해요. “내가 어쩌다가 은퇴한 노인들보다 더 슬픈 

삶을 살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원한 삶은 아니에요.”(G, 여, 26세)

연구 참여자 G는 대도시인 상하이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구분 짓는다. G에

게 있어서 대도시는 물질적인 자원이 풍부한 곳이지만, 이곳은 정착의 장소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에 불과하다. 상하이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갈 수 있을지 모르나, 이곳에 있는 풍요는 사람들의 소유물

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요즘 “베이상광”에서 탈출하자”라는 화제가 대세죠. 30대가 다 된 우리에게는 청

춘이 남아있지 않은데, 아직 정착하지 못한 상태라서 두려움을 느껴요.”(J, 여, 27

세) 

2014년 3월에 중국 “양회”(兩會，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전국 정치 협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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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就近城鎮化”(가까운 곳에서 도시화를 실현하

다)를 제안했다(≪둥팡왕≫(東方網) ＜國務院總理政府工作報告文字實錄＞참

조). 이것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중소 도시에서 정착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으로써 도시 인구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2014년 “중국 경제생활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설 연휴 당시 “베이상

광”에서 고향으로 귀향한 4,907만 명 중 1,070만 명이 명절 이후 다시 “베이상

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베이징은 18%의 귀환 비율을 차지하여 가장 탈출하

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었다.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대학 졸업

생과 신세대 농민공 등 대부분 초기 경력자들이었다 (CCTV1 저녁 뉴스. 

2014년 3월11일). 

그러나 동북지역의 “바링허우”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보다 쉽

지 않다. 연구 참여자 Q(남, 26세)는 자신의 일기를 보여주면서 고향을 그리

워하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모순된 심정을 표현하였다.

“고향은 무서운 악마이다. 항상 야간에 출몰하여, 내 머릿속으로 난입한다. 내 

아름다운 꿈을 깨고, 쌓아왔던 방위선도 순간에 깨고, 내 눈물이 베개를 적신다. 

20140118 새벽에”

Q는 고향에 가족과 친구가 많아서 인간미가 넘친다고 하면서도, 아무 성취

도 없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탓에 고향으로 갈 수 없다고 대답하였

다. 

“‘베이상광’이든 중소 도시이든 우리가 도시를 선택하는 것보다 도시가 우리를 선

택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어디 있겠어요?”(S, 남, 26세)

“바링허우”의 취업 지역 선택 역시 “바링허우” 자신에게 달려 있다기보다는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영향 받게 된다. 직업을 수요에 따라 평균

적으로 분배하는 과거의 취업 제도가 없어지고 ‘능력’에 따라 경쟁을 통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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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장체제에서 대도시로 가기에도, 고향에 남기에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여정 속에서 “바링허우” 세대에게 남은 것은 결국 막혀버린 진로와 불확실한 

미래이다. 연구자들이 만나본 동북지역의 “바링허우”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찾

으면서도 현재 불안한 삶을 못 견뎌하며 소외감과 무력감을 드러냈다. 

4.3 전통성: 집단주의, 미엔쯔, 관씨 

동북지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같이 죽자”(天塌下

來一起死)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동북지역 사람들이 다분히 집단주의적인 성

향을 선호함을 보여준다. 

“우리(동북인)에게 있어서 삶의 코스는 누구나 고등학교-대학교-취업-결혼인데, 

남방 사람들 중에는 공부가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만두고 장사하는 친

구가 정말 많아요.

(중략) 얼마 전에 (잉커우에서) 낚시 용품을 판매하는 것이 큰 인기였어요. 그랬

더니,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낚시 용품 상가가 연달아 생겼어요. 시장이 이렇게 작

은데 다들 같은 것을 팔면 당연히 하루아침에 망하죠. 연해 지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소규모로 각자 다른 장사들을 해요.”(E, 남, 28세)

“대학교 4학년이었을 때 과에서 친구들 절반이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물론 붙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해요. 저도 미래에 대해 정확한 

계획이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보니까 해볼까 한 것이에요”(N, 여, 30

세) 

N은 친구들이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시험을 봤고, E

는 낚시용품의 사례로 동북사람들의 집단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부모와 친척들이 보기에 대학생은 지식이 있는 고학력 엘리트인데 어떻게 체면 

있는 일을 찾지 못하냐고 생각해요. (제가 취직을 잘 못해서) 친척들 앞에서 저와 

부모님 모두 체면을 못 지킬 것 같아요.”(Q, 남, 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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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 따르면, 친척들 앞에서 자기와 자기 집안의 “체면”(面子, 미엔쯔)을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택’은 개별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집단주

의적인 맥락에서 “체면”과 “눈치”의 문제이다. 새로운 신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면이나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발견된다.

주지하다시피 “관씨”란 중국 사회 특유의 인간 교류 방식이다. “관씨”는 일반

적으로 “특수한 인간관계(special relationship)”로 간주된다(Guthrie, 1998; 

Yang, 2002). “관씨”는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이용해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쓰는 “인맥”, 혹은 “연줄”과 

유사한 것으로 중국의 “관씨” 역시 혈연과 지연 등 1차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관씨”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에서는 

개별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관씨”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동북지역이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

씨”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관씨”를) 좋게 생각하든지 나쁘게 생각하든지 이것은 바로 중국의 문화라는 

점을 인정해야 돼요. “관씨”는 깊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 어디를 

가도 존재하고 있어요. 동북지역이 연해 지역보다 훨씬 “관씨”가 더 강하고 깨기가 

어렵죠.”(I, 남, 26세)

“가족들은 제가 광둥(동남 연해 지역)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많이 힘들 것 같다

고 생각하는데, 사실, 남방 지역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남방에서는 

“관씨”를 안 보고 능력만 봐요.”(E, 남, 28세)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동북지역의 행위자는 “관씨”(關係)의 영

향력에 더 많이 의존하는 편이라고 인식하며, 이러한 특징은 새로운 세대에게

도 강하게 각인되는 경향이 있다. “베이상광”으로 진출한 동북지역의 “바링허

우”들은 고정된 지역 관씨망이 없어 법과 개인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훨씬 개인적이고 외로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동북지역은 행위자 간에 

오래 전 부터 형성된 끈끈하고 친밀성이 강한 다분히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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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나, “베이상광”으로 진출하면 행위자 간에 거리감이 있고 독립적이고 다분

히 시장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게 된다. 

“남방지역은 동북과 지역문화가 달라요. 동북지역에서 “관씨망”이 강하거든요. 

동북에서는 어떤 일이든 잘 하려면 “관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육아 문제, 교육 문

제, 취업 문제, 심지어 가전이나 전자제품 등 비싼 상품을 살 때도 먼저 아는 사람

이 있는지 알아보는 버릇이 있어요.”(E, 남, 28세)

E는 동북지역과 광둥지역의 차이를 “크다”와 “작다”라는 표현으로 구분하였

다. “큰” 동북지역은 인색하지 않고 정이 많아 긍정적이지만, 작은 차이를 무시

하고 규칙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반면 “작은” 남방지역은 이기적이

고 소심하다는 측면에선 부정적이지만, 일을 꼼꼼히 수행하고 원칙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4.4 안전지향성(safety-first): 시장회피성(market aversion) 

“제 부모님은 10년 전에 “하강”(정리해고로 실업한 상황)되었어요. 결혼하려면 

남자가 집과 차를 마련해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아이의 교육과 부모의 노후 생활

도 모두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 (C, 남, 28세) 

연구 참여자 C는 집안 형편의 어려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져야 하는 책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신세대 “바링허우”라고 할지라도 그 사고 속에는 부모

와 가정에 대한 부양과 책임의식이 강하게 자리한다. 이는 동북지역 “바링허

우”가 시장에서 모험적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체제 안에서 안정적인 직업군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최근 공무원 열풍은 이러한 “바링허우”의 직업관을 보여주

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성공을 판단하는 요소가 됐죠. 우리 집안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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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의 가치 판단 표준이에요.”(P, 남, 25세) 

“저는 한 달에 1200위안(한화 20만원)밖에 못 벌지만 동북인이 다 그렇죠 뭐. 

돈대신 안전성을 사는 거죠. 저와 남자친구가 모두 국유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많이 벌 수 는 없겠지만 평생 실업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노후 생활까지 

보장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이걸로 만족해요.”(F, 여, 25세) 

연구 참여자 F는 대학교를 졸업할 당시 채용 박람회를 통해 보험 회사의 일

자리를 찾았으나, 아버지가 국유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관씨”로 취

직한 경우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단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나, 장

기적으로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신세대인 이들도 공무원이나 국유

기업 정규직이 되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장회피적 안전지향성 태도는 아래 언술에서도 발견

된다.

“바링허우”들이 “체제 안(體制内)”으로 들어가려 하는 이유는 복잡해요. 가장 중

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공무원이 좋다고 해서 강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이라는 분위기에요.”(N, 여, 30세) 

“부모님의 태도가 아주 단호해요. 꼭 “체제 안”에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정규

직이나 공무원 말이죠. 부모님이 보기엔 외자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중소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도 필요 없어요. “체제 밖(體制外)” 모든 직업

은 위험을 수반하고 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부모세대에 가장 중요시된 것은 

안정적인 복지제도죠. 부모님 보기에 “체제 안”의 일이 아니라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F, 여, 26세) 

공무원 인 N의 경우,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만족하신다.”는 언급을 

자주 하였는데, 정작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항상 “잘 모른다.”라

고 대답하였다. N의 경우, 취직 시 주변 친척이나 친구 중 “체제 안”으로 들어

간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의심 없이 따르거나, 부모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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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연하는 치열한 공무원 열풍에는 부모 세대의 기대와 “관료”로서 성공

하는 것은 우수하고, 사업 등 다른 직업은 위험하다는 시장회피적 직업관이 

깔려있다. 이것은 동북지역 부모 세대의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 그 안정성과 

현재 시장제도에 대한 불안이 자녀의 안전지향적 가치관으로 재생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동북지역 기성세대가 계획 경제 체제와 단위제 체제에서 

습득한 사회주의적 사유 방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새로운 세대의 행위 방

식에 전승되는 듯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안정된 삶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

기의 본질은 계획경제 체제에서 잔존(殘存)했던 “관본위” 기제 및 국유기업의 

안전성에 대한 향수라도 할 수 있다.

2002년에 중앙 정부는 “동북지역 재 진흥”이라는 정책을 통해 동북지역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중공업 중심의 국유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북지역에서 단위제의 이데올로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

니다. 특별히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세대들은 과거의 사회주의 복지체제에 대

해 강한 그리움을 표한다. 동북지역 “바링허우”의 부모들은 대부분 국유 기업

의 노동자들로서 과거 계획경제 시기의 안정성과 단위복지제도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때는 집마다 넉넉하지 않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단위로 찾아갈 수 있어서 든

든했어요.”(L, 여, 28세)

동북지역 단위제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행동방식은 개혁

과 개방이 심화되어 자본주의 성격이 강한 현재에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향에 취직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일부 “바링허우”들

은 돈보다 안정을 선호하고 가족 지향적이며 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

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직업 선택 과정에서 동북지역이 가지고 있는 보

수적인 시장회피적 특징이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월급보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기분이 좋다는 것이에요. 집중해서 일하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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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업무량을 3일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전에 사기업에 일했었는데, 거기는 월말이 

되면 매일 밤 8시까지 야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새벽까지 일할 때도 많아요. 

지금은 매일 4시 반이 되면 칼퇴근을 해요. 용무를 볼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내일 다시 오라고 해요.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업무지표”도 없어요. 정말 스트레스 

안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T, 여, 31세) 

연구 참여자 T(여, 31세)는 보험회사에서 회계사로 4년 동안 일하였다. 그

러다가 2013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퇴임간부 관리국으로 옮겨 근무하

게 되었다. 한 달 수입은 2000위안(한화 35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스스로가 

선양에서 낮은 수입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힘이 들지 않는 직업”이라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 

T가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었다고 한다. T의 아버지

는 국가 중요 사업 기관에서 일하였는데, 10년 전 사업 기관 제도 개혁으로 

인해 정년보다 일찍 조기 정년으로 퇴직해야 했다. 어머니 또한 공장에서 노동

자로 일하다가 국유기업 개혁으로 정리해고 되고 말았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

에서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자녀가 공무원이 되어 불안정한 시장제의 영향력

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T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내가 공무원이 되고 나서야 부모님이 드디어 미간을 펴고, 아쉬움을 덜었다고 

말씀했어요. 아버지는 딸이 공무원이 되니까 이웃의 태도도 변했다고 했어요. 부

모 세대가 고생을 많이 했고 손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안정과 권력을 갈망하는 것

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요.”(T, 여, 31세)

국유기업의 복지를 누렸다가, 실업으로 인해 시장체제에서 고초를 겪은 부

모들을 보고 자란 동북지역 “바링허우”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부모님의 체제

네 선호의견”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유사하게 대도시에서 취직하는 것과 비교하면 고향에 취직하는 것이 

더 좋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에게 “베이상광”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만큼의 시장경쟁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기에 선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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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기 전에 “베이상광”으로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베이상광”에 있는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베이상광”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거기로 가야 하는 이

유에 대해서요. 선배들은 농담식으로 이렇게 대답해주었어요. “톈안먼(天安门)을 

베이징 말고 어디에서 보니?” “상하이 말고 다른 곳에서 황푸강(黄浦江)을 볼 수 

있니?”라고요. 저는 이것이 도시에 대한 집착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들은 개미들 

사이에도 왕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저런 기회와 권력, 심지어 몇 백 

위안을 얻으려고 친구가 적이 될 정도로 싸우고 또 싸우죠. 자기가 얻은 ‘식량’을 

꽁꽁 숨기고 자본으로 삼아요. 그들은 이걸 ‘분투’(奮鬥, 열심히 사는 것)라고 해

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분투인가요? 진흙탕에서 자기 살길만 찾는 거죠.”(L, 여, 

28세)

연구 참여자 L(여, 28세)은 마카오 소재 항공사에서 일하다가 선양 소재의 

중국 항공사로 이직했다. 그는 마카오 소재 항공사에서 보낸 시절에 대해 매일 

매일이 “세계 종말”처럼 힘들었다고 말한다. 

“많은 돈을 벌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때의 소비는 그냥 억눌린 심정, 답답한 기분

을 해소하려는 거였어요. 외자 기업의 매정한 경쟁과 엄격한 훈련을 겪어본 사람

이라면 지금처럼 편안하고 단조로운 직장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거에

요. 지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열심히 돈 벌고 쓰는 일에 기분이 좋아요.”(L, 여, 

28세)

과거 국유 기업은 노동자의 삶의 모든 측면을 책임지면서 점차 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결합하는 사회주의 단위의 모습을 형성하였다. 연구 참여자 G는 과

거의 단위 제도에 대해 부러움와 동경을 갖는다. 동북지역 “바링허우”들은 시

장화의 장점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단면을 모두 경험해 본 세대다. 단위제의 

쇠락 이후 이들은 과거를 낭만적인 세상으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안전 지향

적이며 시장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게 한다.

“때로는 “마오 시대”의 “따꿔판(大鍋飯)” 정책을 그리워하기도 해요. 그 때에는 모

든 사람의 생활수준이 비슷해서 서로를 비교하는 고민도 없었고 부담도 없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서 경험을 쌓아야 돼요.”(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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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6세)

개혁개방 정책 이후 취업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일자리를 분배해 

주는 형식이 아니라 구직자가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장체제에서 희생되었던 부모세대의 어려움을 

목격한 이들은 안전 지향적이고 시장회피적인 태도를 나타내곤 한다.

5. 결론

“바링허우”란 1980년과 1989년 사이에 태어난 신세대 중국인을 일컫는 용

어이다. 이들은 산아제한 정책의 첫 번째 세대이자, 개혁개방 정책의 영향 하

에서 고등교육을 보편적으로 받은 첫 번째 세대이다. 이들의 출생과 성장은 

중국사회에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오늘날 

가장 어린 “바링허우”(1989년생)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함

에 따라 중국에서는 “바링허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물질적인 풍요와 가족의 보호 속에 성장한 “바링허우” 세대가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세대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심층면접 자료에 따르면, 연구대상 “바링허우”는 계획 

경제 아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었던 단위제(單位制) 이데올로기를 그리

워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소외감, 지역성이라는 현실인식과 전통지

향성, 안전지향성이라는 행위 지향성은 연구대상 “바링허우”의 사례에서 발견

되는 독특한 특징이다. 

기존 “바링허우”에 관한 선입견은 “바링허우”들을 소비 지향적이고, 개인 지

향적이며, 모험을 선호하는, 즉 21세기 중국의 특징을 구체화한 존재, 잠재성

이 풍부한 존재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바링허우”의 정체성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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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지역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고 지나치게 과도한 일반화는 

한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바링허우”의 사례들은 동

북 선양, 잉코우 등의 지역적 배경으로 인해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특성을 재

현하고 있다. 그들은 보다 안정 지향적이고, 시장회피적이며, 전통지향적이며, 

체면을 중시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소외감과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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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t-80’s 

generation” in Northeast region in China. The “post-80” generation means the 

new cohort of the Chinese who were born between 1980 and 1989. The 

“post-80’s generation” is generally considered as a spoiled generation without 

maturity, humility and responsibility. They are also regarded as individualistic 

risk takers. Since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the “post-80’s generation” 

have been benefited from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enrollment, as the 

product of “the one child” polic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t-80’s 

generation. In comparison with the coastal south region, the northea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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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owes a more distinguishing feature of the planned economy and the 

strong legacy from socialism. Shenyang and Yingkou were chosen as the study 

areas, and with qualitative data, this study tries to offer a new understanding 

of this generation.

Key words: Post-80’s generation, northeastern region, social transition, China, 

new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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